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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o what extent the multicultural youth's dual culture acceptance 

attitud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using the data of the 

MAPS(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he first data of the second period of the MAPS, and 2,246 multicultural youth 

who were enrolled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s of 2019 were used as analysis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ttitude to accept dual culture was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order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lower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the higher the attitude toward dual culture.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type of multicultural youth, it was found that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had the lowest attitude toward accepting dual culture. In terms of the size of the area where 

students live, large cities have the lowest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ltural adaptation stress, national identity, type of multicultural family, and area of residence act as 

major variables in multicultural youth's dual culture acceptance attitude.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National Identity, Cultural Adaptation Stress, 

Attitude to Accepting Dual Culture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1차 자료로 2019년 기준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다문화 청소년 2,246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국가정체성,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국가정체성이 높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이중문

화 수용 태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이 가장 낮은 이

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

용 태도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다문화 가정의 유형과 거주하는 지역이 주요한 변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국가정체성, 문화 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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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전체 출생 인구에서 다문

화 가족 자녀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은 다

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

원법에 근거하여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의 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각급 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 규모는 

2021년 기준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3%를 차지

하고 있다. 저출산 흐름 속에서 이들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중학교 이상의 진학률

이 전체 청소년에 비교해 떨어지는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 문제는 교육 수준 격차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정규 교육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수준 격차는 차후 사회계층 수준의 격차로 

연계될 수 있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문화 청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문화에 자연스럽

게 노출되고 문화와 언어 등의 차이, 다문화 배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

이 탐구하는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

년들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 가정 

내의 문화적인 특성, 사용 언어, 외모 등의 차이로 정체성 

형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2].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

회 주류집단에 대한 인정이나 수용을 하지 못하고 차별과 

배척의 경험을 갖게 되면 사회적 소속감이나 태도를 의미

하는 국가정체성이 낮아질 수 있다. 국가정체성 혼란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에 심리적 안정감이

나 소속감 등을 갖지 못하여 이중문화를 수용하는데 어려

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2, 3].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한 개인이 기존 문화와 접촉하면서 발생되어지

는 심리적 갈등이다[4].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다문화 청

소년들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해쳐 정체성 혼란은 물론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5]. 다문화 청소년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차별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고, 

열등감과 불신 등의 심리적인 문제로 문화적 환경의 부적

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다문화 청소

년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 이중문화 수용과 사회적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

적 환경에 적합한 조절 전략을 구사하여 정서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제대

로 발달하지 못하고 부모 문화 중에서 하나의 문화만을 

수용하게 되면 자아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언어습득 지체현상, 학습능력 저하, 학교생활 부적

응을 경험하게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7]. 이와는 반대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

중문화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면 사회 

적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긍정적 자아 정체감으로 높

은 자신감을 보인다[8]. 

다문화 청소년들은 주류문화를 접하고 적응하는 과정

에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문화 적응 스트레스

나 국가정체성, 주류 사회와의 교류 의지 등의 다양한 요

인들이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의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9]. 개인이 가진 문화 적응 스트

레스와 국가정체성은 문화와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

험하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

용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여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변수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Cultural Adaptation Stress

문화는 어느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 사유, 생활

과 행동 등 그 집단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습득하고 계승해 

온 양식을 의미한다[10]. 문화 적응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한 사이 

본인이 속한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만 이전과는 다른 문화로 

편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게 된다

[11].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면서 이중문화를 수용하게 되는데, 문화 적응이란 서

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집단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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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모두를 의미한다[12]. 집단차원의 문화 적응은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기술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포함

하는 것이며, 개인 차원의 문화 적응은 개인행동, 가치, 태

도, 정체감 등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온다[13].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문화 적응 스

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긴

장 상태로 심리적 곤란, 낯선 관습, 사회적 규범을 경험하

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을 의미한다[14].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은 것부터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균형을 깨뜨리는 매

우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15].

2. National Identity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 됨’에 대한 사고

의 틀이나 자기 이해를 의미한다[16]. 국가는 언어와 민족

이 같은 혈연적 공통성에 기반을 둔 국가라는 민족적 성격

을 강조한 복합적이고 철학적인 개념과 시민의 개념에 기

반을 둔 국가라는 시민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17, 18]. 먼저 민족적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정

체성은 혈통이나 민족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문화를 공

유하며 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민족적이고 혈통

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체성을 규정한다면 국가정체성은 민

족이나 종교, 독특한 문화 등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19]. 

또한 국가 구성에 여러 민족이 존재하더라도 대다수의 주

류 민족의 정체성이 국가정체성으로 될 수 있다[20]. 이러

한 민족적 정체성은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이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1]. 반면에 국

가의 개념을 시민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면, 국가를 구

성하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의해 국가가 구

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정체성

은 문화나 민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제도적

으로 시민 권리가 있는 자들이 정체성을 구성한다[22]. 이

러한 내용을 근거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구분하였

다.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기존에 속한 집단 문화, 관련된 

태도, 소속감을 의미하고 국가정체성은 새로 정착하게 된 

국가의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23, 24]. 

본 연구에서의 국가정체성은 동일한 문화와 혈통을 강

조하는 민족적 관점이 아닌 법과 제도의 권리에 따른 시

민성을 강조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인식한 내용이다.

3.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

이중문화 수용 태도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국 문화와 외국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 

환경을 모두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25].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자아 

형성과 자아 탄력성, 자신감, 의사소통, 또래 관계, 학교

적응, 진로 탐색, 진로 선택 등에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영

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일 경우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

감, 소외감 같은 심리적 문제, 공격성, 분노 등의 문제 행

동을 유발할 수 있다[26].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

는 이중문화는 그들의 이중문화 적응 태도와 수용하는 태

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7].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통합에 기

초한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중문화는 한 사회의 주류문화와 부모로부터 전해 받

은 문화에 대하여 어느 한 문화를 강조하지 않고 두 문화 

모두를 받아들이고 지향하는 문화라고 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공존

하고 공생하는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28]. 이에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문화 환

경인 부모 문화와 한국 사회 문화의 두 문화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이중문화 수용 태도로 보았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Subject and Data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1차(2019년) 데이터 2,246명의 다문

화 청소년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 

2기 패널(MAPS 2기)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

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29].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다문

화 청소년은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의 정의에 근거하는 대

상자들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

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일정 기

간 성장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자녀이다.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자 2,246명 중 남학생이 1,144명(50.9%), 여학생이 

1,102명(49.1%)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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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국제결혼가정 1,734명(77.2%), 외국인 가정 362

명(16.1%), 중도 입국 가정 150명(6.7%)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9세에서 13세까지로 10세 학생이 

2,109명(93.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지역은 5개 권역으로 서울, 경인(경기도 & 인천), 

충청 & 강원, 경상, 전라 & 제주 권역에 골고루 분포되었

고 경인(경기도 & 인천) 지역이 629명(2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로는 중‧소도시 1,158명

(51.6%), 대도시 755명(33.6%), 읍‧면 333명(14.8%) 순

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Division Persons %

Gender
Male 1,144 50.9

Female 1,102 49.1

Multicultural

Youth Type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1,734 77.2

Foreign Families 362 16.1

Mid-Immigrat

Families
150 6.7

Age

9 Years Old 23 1.0

10 Years Old 2,109 93.9

11 Years Old 99 4.4

12 Years Old 13 .6

13 Years Old 2 .1

Region of

Residence

Seoul 264 11.8

Gyeonggi-do 

and Incheon
629 28.0

Chungcheong 

and Gangwon
396 17.6

Gyeongsang 562 25.0

Jeolla and Jeju 395 17.6

Regional 

Scale

Big Cities 755 33.6

Small Towns 1,158 51.6

Towns & Villages 333 14.8

Total 2,246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2,246)

2. Research Method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2,246명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로써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 등의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

한 자료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다문화 청

소년 패널조사 2기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단순, 

다중,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적 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

의 성별,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연령 등의 분포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

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독립변수, 이중문화 수

용 태도의 종속변수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와 독립변수들에 의한 이중문화 수

용 태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하나의 독립변수에 의한 단순회귀분석에 

비하여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섯째,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변수별로 각각 영향력이 어

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Research Result

1.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National Identity, and Dual Culture 

Acceptance of Multicultural Youth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독립

변수,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종속변수에 대한 변인들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중문

화 수용 태도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r=-.176, p<.001)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국가정체성(r=.37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문화 적응 스트

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적고 국가정체

성이 높으면 이중문화 수용 태도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CAS NI Mean SD

Cultural Adaptation

Stress
1 1.281 .411

National Identity .005 1 2.624 .717

Dual Culture

Acceptance
-.176*** .372*** 2.958 .440

***p<.001, 

CAS: Cultural Adaptation Stress, NI: National Identity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National Identity, and Dual Culture Acceptance 

of Multicultural Youth(n=2,246)

2.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Simple 

Regression Analysis)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과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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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Cultural Adaptation 

Stress
-.191 -.178 -9.263 .000 1.000 1.000

National Identity .229 .373 19.395 .000 1.000 1.000

Constant

R
2
adj

F

2.602***

.170

230.140
***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 

체적인 관계와 독립변수들에 의한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의 통계 방법을 먼

저 실시한다.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Table 3과 4에 각각 나타냈다.

Independent

Variable
B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Cultural

Adaptation 

Stress

-.189 -.176 -8.489 .000

Constant

R2
adj

F

3.200
***

.031

72.062
***

***p<.001

Table 3. The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dependent

Variable
B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National 

Identity
.229 .372 18.996 .000

Constant

R2
adj

F

2.358
***

.138

360.849
***

***p<.001

Table 4. Th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on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F값이 72.062이며, 유의확률이 .000(p<.001)으

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분

석 결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1%의 설명력을 갖는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1점 증가하면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189점이 감소한다.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F값이 360.849이며, 유의확률이 .000(p<.001)으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

과 국가정체성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13.8%의 설명력을 갖는다. 국가정체성이 1점 

증가하면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229점이 증가한다.

3.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에 의한 단순회귀분석

에 비하여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독

립변수를 통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하려다 보니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모형 선택 문제와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형 선택의 문제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회귀모형에 어느 독립변수를 먼저 투입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

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

는 현상을 말한다. 다중공선성 통계량을 보면 다중회귀분

석의 중요한 가정으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검토해주고 있다. 공선성 통계

에서 산출된 공차 한계와 VIF 값으로 판단을 내린다. 공

차 한계가 0.1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의

미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

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두 개의 독립 효

과가 1.000으로 공선성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VIF는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000이므로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독립변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

가정체성 모두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17.0%이다. 두 개

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문화 적응 스트레스: t=-9.263, p<.001, β=-.178, 

국가정체성: t=19.395, p<.001, β=.373). 다중회귀분석 결

과 다중회귀식은 비표준화 계수(B)에 의해 “이중문화 수용 

태도 = 2.602 – {(0.191 x 문화 적응 스트레스) + (0.229 

x 국가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가 1점 증가할 때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191점 정도 감소

하고, 국가정체성이 1점 향상될 때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229점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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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66 -.075 -3.588*** -.073 -.083 -4.288*** -.068 -.077 -4.020***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050 -.047 -1.935 -.074 -.070 -3.094

**
-.087 -.083 -3.728

***

Mid-Immigrat

Families
.010 .006 .246 -.015 -.008 -.375 -.018 -.010 -.455

Big cities -.060 -.065 -2.948 -.064 -.068 -3.347
**

-.058 -.063 -3.126
**

Towns & Villages -.026 -.021 -.931 .009 .007 .357 .002 .002 .087

National Identity .233 .379 19.405
***

.233 .379 19.798
***

Cultural

Adaptation Stress
-.191 -.178 -9.293

***

Constant 3.054 116.901 2.463 63.371 2.714 58.072

R2

R
2
adj

F

.012

.010

5.458
***

.154

.152

68.067
***

.186

.183

72.903
***

*p<.05, 
**p<.01, 

***p<.001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 

4.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Dual Cultural Acceptance Attitud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변수별로 각각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 통제 변수인 성별, 다문화 청

소년의 유형(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 중도 입국 가

정), 학생들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를 먼저 투

입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국가정체성과 문화 적응 스트레

스의 변수를 다음 단계로 투입하여 순수한 독립변수만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통제 변수가 투입된 상태의 

R2값과 독립변수가 나중에 투입되고 나서 R2값의 변화량

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

스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모형1, 2, 3의 F값과 유의확률에서 모형1은 F값이 

5.458이고 유의확률이 .000, 모형2는 F값이 68.067이고 

유의확률이 .000, 모형3은 F값이 72.903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회귀식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단계 투입된 성별,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 중도입국가정), 학생들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변수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1.2%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국가정

체성이 투입되어 종속변수를 15.4%로 설명하고 있다. R2의 

변화량이 14.2%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량은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량을 의미한다. 3단계

에 문화 적응 스트레스 변수가 투입되어 R2의 변화량이 3.2% 

증가하여 전체 18.6%(p<.001)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1에서 성별의 t 값이 –3.588(p<.001)으로 나타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β

=-.075),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형1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변량을 1.2%로 설명하고 있다.

모형2는 국가정체성을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

다. 국가정체성 변수는 종속변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19.405, p<.001, β=.379). 

종속변수에 성별은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4.288, p<.001, β= -.083),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중 국제결혼가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t=-3.094, p<.01, β=-.070), 학생들 지역 규모의 

대도시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347, 

p<.01, β=-.068). 설명력은 15.4%로 모형1에 비해 높게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모형3에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

는데, 문화 적응 스트레스 변수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 수

용 태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9.293, p<.001, β

=-.178). 모형2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은 종속변수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t=-4.020, p<.001, 

β=-.077),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중 국제결혼가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728, p<.001, β

=-.083), 학생들 지역 규모의 대도시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26, p<.05, β=-.063). 종속변수에 

대한 변량을 18.6%로 설명하고 있다. 

종속변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해 보면 국가정체성이 이중문

화 수용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β

=.379),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가 2번째 영향력을 가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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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타났는데(β=-.178) 이는 국가정체성이 높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

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중 국제결혼가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083) 외국인 

가정, 국제결혼가정, 중도 입국 가정 중 국제결혼 가정이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생들 지역 규모의 대도시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β=-.063)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중 대도시

가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평가는 최종 모형인 

모형3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모형3에서 표준화된 회귀계

수 베타(β) 값의 절대치로 판단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독립변수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상대적 영향

력을 평가하면 된다. 결국 국가정체성이 높고 문화적 스

트레스가 적을수록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증가하고,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게 나타냈으

며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중 중도 입국 가정, 외국인 가

정, 국제결혼가정 순으로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차

이를 보였고, 지역 규모로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순으

로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

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유

의미한 영향을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다

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중문화 수

용 태도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국가정체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적고 국가정체성이 높으면 이중문화 수

용 태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변수들에 의한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1점 증가하면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189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체성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이 1점 증가하면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229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나의 독립변수에 의한 단순회귀분석에 비하여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모두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개의 독립변

수가 동시에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

화 적응 스트레스가 1점 증가할 때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0.191점 정도 감소하고, 국가정체성이 1점 향상될 때 이중문

화 수용 태도는 0.229점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고, 변수별로 각각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문

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이중문

화 수용 태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해 보면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문화 적응 스트

레스 변수가 2번째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

는 국가정체성이 높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록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중 국제결혼가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 가정, 국제결혼가정, 중도 입국 

가정 중 국제결혼 가정이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

로 나타났다. 학생들 지역 규모의 대도시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중 대도시가 가장 낮은 이중문화 수용 태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정체성이 높고 문화적 스트레스가 적

을수록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증가하고,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청

소년의 유형 중 중도 입국 가정, 외국인 가정, 국제결혼가

정 순으로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 지

역 규모로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순으로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

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적응

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것이나 

국가정체성과 문화적 스트레스의 횡단적 자료로 제한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가 확보되는 시기에 종단적 

분석을 위한 잠재 성장모형을 최적으로 구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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